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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구구성비와 생활양식의 

변화 및 테크놀로지의 확산과 더불어 질병의 변화, 응

급환자의 증가 등 다양한 간호업무환경은 간호실무를 

변화시켰다(Han et al., 2006). 이에 따라 간호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임상실무수행

능력에 기반을 둔 간호교육과정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

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간호과학회는 간호사 국가

고시에 학습목표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수준을 평가

함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실기시험 도입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Lim & Song, 2007).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실무 상황에서 적

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나타내고 능숙하게 역할을 수

행 할 수 있는 능력으로(Barret & Myrick, 1998), 임상

실습 시 간호교육자나 실무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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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간호의 효과적인 수행을 의미한

다(Lee et al., 1990). 그런데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에 대한 부족이 간호교육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

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주입 받은 지식과 정보

만으로는 간호학생이 대상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

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실제적으로 임상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Lee, 

Sung, Jung, & Kim, 1998). 또한 임상수행능력을 높이

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전제

가 되어야 한다. 

임상수행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경우 간호학생

과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

거나 그 수행정도를 비교하는 연구(Lee et al., 1990; 

Um et al., 1998)가 있었고, 임상수행능력과 관련된 요

인으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Pattern, Crooks, & 

Lunyk-Child, 2002; Yang & Park, 2004), 비판적 사고

나 사고성향(Bowles, 2000; Facione, Facione, & Sanchez, 

1994; Hwang, 1998; Ko, 2003; Lee, 2006), 문제중심학

습시행 유무나 문제중심학습 시 참여도(Chung, Yi, & 

Kim, 1997; Hwang & Jang, 2005; Santos-Gomez, 

Kalishman, Rezler, Skipper, & Menin, 1990), 직무나 실

습 만족도(Barrett & Myrick, 1998; Cho, 2005; Choi, 

1992; Lee, 2006), 기타요인으로 성적, 대인관계, 스트

레스 요인와 프리셉터쉽 적용 유무 등(Choi, 1992; 

Lee, 2006)이 제시된바 있다. 그런데 단편적인 상관관

계를 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임상수행능력과 관련

된 요인들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그 관계를 확인해 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주요 관련요인들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기주도적 학습은 지속적인 자

율학습과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수행하는 학습과정으로

서(Yoo, 1997), Pattern 등(2002)은 간호학생이 스스로 

학습문제를 파악하고 여러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

키는 현장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Yang과 Park(2004)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자기주도

적 학습과 임상수행능력 간에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

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는 간호교육의 중요

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임상상황에

서 이를 촉진하고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Facione et al., 1994; Yoon, 2004). 간호학생

과 신규간호사의 실무수행능력에 대한 조사에서 비판

적인 사고능력과 같은 간호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방

법 적용능력부분이 낮게 나타났다(Um et al., 1998). 또

한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할수록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높으므로 간호학생 시절부터 간호지식 뿐

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Cho, 2005; Lee, 

2006;, Lim, Kim, Kong & Kim, 2003; Hwang, 1998).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간호현장에서 자율적인 학습과 협

동 학습과정, 임상적 추론을 거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분석, 추론, 평가로 구성되는 

비판적 사고도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선

행요인으로 고려되었다(Facione, et al., 1994). 문제중

심학습을 한 간호학생의 경우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성취감이 높았으며, 간호중재의 임상활용에 대한 자신

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et al., 1997; 

Hwang & Jang, 2005; Lim et al., 2003).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도 문제중심학습을 한 학습자가 임상적 수행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Santos-Gomez et al., 

1990). 

간호교육은 간호학생이 건강관련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기술 등을 발달시키는 과

정으로 학생이 학습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고 사회가 요구하는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간호

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임상수행능력

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주요 

변인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

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문제중심학습에 참여한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임상수행능

력과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임상수행능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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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문제중심학습에 참여한 간호학생

의 임상수행능력 및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문제중심학습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

력 정도를 파악한다.

2) 문제중심학습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

력,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중심학습 참여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3) 문제중심학습에 참여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

력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1) 임상수행능력(Clinical Competence)

임상수행능력이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유능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Barrett & 

Myrick, 1998)으로 본 연구에서는 Lee 등(1990)이 개

발하고 Choi(1992)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

한다.

2)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Self-Directed Learning)

학습자가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

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수행하는 학습과정으

로(Yoo, 1997), 본 연구에서는 Kim 등(2004)이 개발한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SDLRS)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3) 비판적 사고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비판적 사고성향이란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일에 있

어서 비판적 사고를 중요히 여기고 이를 사용하는 개

인적 성향이다(Facione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Yoon(2004)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4) 문제중심학습 참여도(Participation in PBL Group 

Activities)

문제중심학습 참여도란 문제중심학습 시 학생의 학

습시간과 그룹토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학습운영 경험을 토대로 연구

자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문제중심학습에 참여한 간호학생

들에게 임상수행능력의 정도 및 이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1개 간호대학(3년제) 3학년 

학생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1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4학기 동안 

임상실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6개의 문제중심

학습 패키지(총 10학점) 즉 1학년 1학기에는 건강증진 

개념과 관련된 패키지 2개(3학점), 2학기에는 폐질환 

관련 패키지 2개(3학점), 2학년 1학기에는 자연분만 후 

산모 및 신생아 간호와 관련된 패키지 1개(2학점), 2학

기에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패키지 1개(2학점)를 

6 - 7인 학생이 1조가 되어 4명의 튜터와 토론식 수업,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자율학습, 시나리오와 관련

된 학습내용 발표 및 합동강의 등의 형태로 학습한 대

상이었다. 자료수집은 2006년 10월 자가보고식 설문지

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3. 연구도구

임상수행능력은 Lee 등(1990)이 개발하고 Choi 

(1992)가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 9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구성된 총 46문항의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

음을 의미한다. Choi(199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α값은 0.95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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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측정도구는 Kim 등(2004)

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창의성 6문항, 효과적

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8문항, 학습에 대한 애정 6

문항, 학습에서 주도성과 독립성 6문항,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과 학습에 대한 책임감 수용 6문항, 기본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력의 사용능력 3문항의 35문항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2004)의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0.84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0.90이었다.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는 Yoon(2004)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

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구성된 총 27

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

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n(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84, 본 연구에서는 0.87이었다. 

문제중심학습 참여도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문헌고

찰(Lim et al., 2003)과 학습운영 경험을 토대로 개발한 

자가보고 형식의 도구이며, 요인분석결과 나타난 2가

지 하위영역 즉 자율성 및 자기역할 6문항과, 의사소

통 및 촉진 요인 6문항의 총 12문항 4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문제중심학습의 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0.89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임상수

행능력,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성향, 문

제중심학습 참여도는 평균과 표준표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t-검정이

나 F-검정을 이용하였고, 각 변수간의 상관성은 피어

슨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임상수행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예측 요인은 단계별 다중회귀분석하

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본연구의 대상자는 간호과 3학년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95명(88.0%)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건강상태에서는 양호하다 93명

(86.1%), 보통이다 14명(13.0%), 건강하지 않다는 1명

(0.9%)이었다. 학업성적은 평점 4.0 이상인 학생이 10

명(9.3%), 3.5 - 3.9인 학생은 43명(39.8%), 3.0 - 3.4인 

학생은 46(42.6%), 2.9 이하인 학생은 9명(8.3%)이었

다. 대인관계는 원만하다가 92명(85.2%), 보통이다 16

명(14.8%)이었고,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80명

(74.1%)이 만족한다, 23명(21.3%)가 보통이다, 5명 

4.6%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문항에서는 39명(36.1%)이 내성적, 69명

(63.9%)이 외향적이라고 답하였다.

2.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208.52점이었고 

세부영역별 점수는 간호과정 48.17점, 간호기술 50.12

점, 교육/협력 40.84점, 대인관계/의사소통 27.52점, 전

문직 발전 40.53점이었다.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은 

119.00점, 비판적 사고성향 98.08점, 문제중심학습 참

여도 39.83점이었고 각 변수의 세부영역별 점수는 

Table 2와 같았다.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대인관계(t=3.123, p= 

.005)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고, 종교(t=0.460, p=.652), 건강상태(t=0.162, 

p=.874), 학업성적(t=0.639, p=.592), 간호학 전공에 대

한 만족도(t=1.327, p=.270),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t=-1.183, p=.241)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에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임상수행능력

과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r=.506, p=.000), 비판적 사

고성향(r=.558, p=.000), 문제중심학습 참여도(r=.584, 

p=.000)는 순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학습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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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Religion Yes 95 88.0

No 13 12.0

Subjective health Good 93 86.1

Common 14 13.0

Not good 1 0.9

GPA 4.0 - 4.5 10 9.3

3.5 - 3.9 43 39.8

3.0 - 3.4 46 42.6

   - 2.9 9 8.3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92 85.2

Common 16 14.8

Satisfaction of the major Satisfaction 80 74.1

Moderate satisfaction 23 21.3

Dissatisfaction 5 4.6

Personality Introvert 39 36.1

Extrovert 69 63.9

GPA: Grade point average.

기주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r=.594, p=.000), 문제중

심학습 참여도(r=.394, p=.000)는 높은 순상관 관계를 

보였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문제중심학습 참여도

(r=.670, p=.000)도 순상관성을 보였다(Table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유의한 차이가 있거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성향, 문제중심학습 참여도 및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명목척도로 측정한 변수인 대인관계(원만함=0, 보통

=1)의 경우는 가변수(dummy-coded variable)로 처리하

여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차

한계는 .834의 값을 보였고 분산 팽창요인은 1.199 값

을 나타내어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

한 더빈-왓슨 값이 1.978을 보여 변수간의 독립성도 성

립하였다.

통계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문제중심학

습 참여도로 전체의 3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다음으로는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8.3%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두 변수의 총 설명력

은 42.4%였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6점 척도에 대해 

평균평점 4.53으로 중앙평균 3.5점보다 높았다. 이는 

Choi(1992)와 Ko(2003)의 연구에서 3, 4학년 간호대학

생의 각각 평점평균 3.92점, 3.44점과 Cho(2005)의 연

구에서 간호과 3학년 학생의 평균평점 3.37점보다 높

았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된 한 요인은 표본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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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108)

Variables Subscales    Mean ± SD   M/No. ± SD

Clinical competence 208.52 ± 22.93 4.53 ± .49

Nursing process 48.17 ± 6.45 4.37 ± .58

Nursing skills 50.12 ± 7.12 4.55 ± .64

Teaching/collaboration 40.84 ± 6.66 4.53 ± .74

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27.52 ± 3.71 4.58 ± .61

Professional development 40.53 ± 4.76 4.50 ± .52

Self-directed learning 119.00 ± 13.49 3.40 ± .38

Creativity 21.60 ± 2.96 3.60 ± .49

Self-concept as effective learner 31.53 ± 3.32 3.94 ± .41

Loving of learning 18.41 ± 3.63 3.06 ± .60

Initiative and independence in learning 17.62 ± 2.62 2.93 ± .43

Openness to learning opportunities & 
informed acceptance of responsibility

20.47 ± 3.00 3.41 ± .50

Ability to use basic study skills and 
problem-solving skills

 9.75 ± 1.36 3.25 ± .4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98.08 ± 8.73 3.63 ± .32

Intellectual eagerness /curiosity 18.16 ± 2.65 3.63 ± .53

Prudence 11.99 ± 1.63 2.99 ± .40

Self-confidence 14.83 ± 1.97 3.70 ± .49

Systematicity 10.00 ± 1.74 3.33 ± .58

Intellectual fairness 15.99 ± 1.67 3.99 ± .41

Healthy skepticism 14.80 ± 2.40 3.70 ± .60

Objectivity 12.26 ± 1.27 4.08 ± .42

Participation in PBL group 
activities

39.83 ± 4.51 3.31 ± .37

Autonomy and assigned role 19.32 ± 2.46 3.22 ± .41

Communication and facilitation 20.51 ± 2.43 3.41 ± .40

PBL: Problem-based learning M/No.: Mean/total numbers of item

들 수 있다. 즉 본 대상자의 경우 다른 연구의 대상자

와 달리 10학점에 걸쳐 문제중심학습을 활용한 수업을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 간호현장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학습주제를 설정하여 자율적인 학습과

정과 협동 학습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수-학습 전략(Woods, 1994)의 활용이 높은 임상수행

능력으로 연결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하위

영역별로는 간호과정이 4.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7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N=108)

Variables R R2 Beta t p

Participation in PBL group activities .584 .341 3.044 7.042 .000

Participation in PBL group activities

.651 .424

2.371 5.334 .000

Self-directed learning .555 3.716 .000

Excluded variabl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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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108)

Clinical competence Self-directed learn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506(.0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558(.000) .594(.000)  

Participation in PBL group activity .584(.000) .394(.000) .670(.000)

Table 3. Clinical compet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ean ± SD t or F p

Religion Yes 208.87 ± 23.30  0.460 .652

No 205.91 ± 20.60

Subjective health Good 208.64 ± 23.48  0.162 .874

Common 207.66 ± 19.13

GPA(grade point average) 4.0 - 4.5 212.40 ± 20.91  0.639 .592

3.5 - 3.9 211.32 ± 22.74

3.0 - 3.4 205.02 ± 23.67

   - 2.9 206.62 ± 23.95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211.13 ± 22.49  3.123 .005

Common 193.40 ± 19.91

Satisfaction of the major Satisfaction 210.57 ± 22.01  1.327 .270

Moderate satisfaction 201.47 ± 26.14

Dissatisfaction 206.25 ± 20.22

Personality Introvert 204.54 ± 25.27 -1.183 .241

Extrovert 210.50 ±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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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정 영역이 가장 낮다는 Cho(2005), Choi(1992), 

그리고 Ko(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학습에 대

한 자기주도성은 최대평점 5점에 대해 평균평점 3.40

으로 나타나 중앙평점 3.0보다 높았으며, Oh(2002)도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성이 높다고(4점 척도 중 2.85점) 

보고한 바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는 평균평점 

3.63점으로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간호과 3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50점(Cho, 2005)보다 

높았고 중앙평점 3.0보다 높았다.

조사대상 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그리고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

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Yang과 

Park(2004)의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임상수행능

력과 순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비판적 사고성향의 

경우 Hwang(1998)과 Cho(2005)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

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던 것과 유사

한 맥락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의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상대적인 주요 요인은 문제중심학습

의 참여도로서, 그 설명력이 34.1% 이었다. 여기에 자

기주도성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이 8.3% 증가되어 임

상수행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42.4%로 증가되었다. 한

편 비판적 사고성향과 대인관계는 회귀분석결과 주요 

예측요인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수행능

력의 경우 대인관계나 비판적 사고성향 이상으로 문제

중심학습에 대한 참여도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강력한 예측요인임을 보여준다. 주요 예측요인으로 나

타난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참여도의 경우 최근 학습과

정의 평가시 토론이나 학습과정 참여정도에 대한 평가

가 필수적이다고 언급되고 있는바(Choi & Noh, 2002; 

Duch, Groh, & Allen, 2001),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Lim 등(2003)은 문제중심학습

이 임상실무에 도움이 되고, 상호협조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였으며, Choi와 Noh(2002)도 문제중심

학습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수록 간호학생의 문제해결

능력 및 지식습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하

면서 튜터가 적절한 자극과 피드백으로 적극적인 조별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간

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있어서 설명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참여도와 관련이 있는 

대상자 특성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으므로 이러

한 개인적 특성과 변수들의 파악에 초점을 둔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두 번째 주요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학습에 대

한 자기주도성에 대해 Yang과 Park(2004)도 불확실하

고 복잡한 임상실습현장에서 학습의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진단하며,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함으로써 전문직에 입문할 수 있는 임

상수행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자기주

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실무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제해결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실무 경험을 타당

화시키는 자율적인 학습과 탐구를 제시하였다. 그러므

로 능동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실습환

경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의 활용, 온라인을 이용한 가

상실습사이트 운영 그리고 프리셉터쉽과 같은 제도의 

활용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이라고 알려진 자아존중감과 통제위 및 생활만족

도, 그리고 기타요인으로서 전공 및 전공 외 자가학습 

정도(Oh, 2002)를 고려하여 반영할 때 학습에 대한 자

기주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임상수행능력과 상관성이 있었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수행능력에 차이를 보인 대인관계의 경우 

단계적인 다중회귀분석에서 상대적인 주요 예측요인

에서 제외되었지만,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수행능력 

외에도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참여도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상관성이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대

인관계의 경우도 그룹토의가 많은 문제중심학습 시 

참여도와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판

적 사고를 중시하고 이를 사용하는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인지적 전략과 교수법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적 특성 변수에 대한 접근

이 궁극적으로는 임상수행능력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문제중심학

습 경험을 가진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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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정도 그리고 그 관련요인에 대해 규명한 선행연구

가 없었다는 점에서 임상수행능력과 관련된 기존의 연

구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간

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임상상황

중심으로 구성된 학습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가

는 형태의 교수-학습방법,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개발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등 교육적 및 환경적 시

스템의 개선, 그리고 개인적 수준의 배려가 절실히 요

구된다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전

략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문제중심학습에 참여한 

3년제 간호대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자기

주도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참

여도, 그리고 개인적 특성이 임상현장에서의 간호과정, 

간호기술, 교육/협력 관계, 대인관계와 의사결정, 전문

직 발전과 관련된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다.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대인관계(t=3.123,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

고 임상수행능력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r=.506, 

p=.000), 비판적 사고성향(r=.558, p=.000), 문제중심학

습 참여도(r=.584, p=.000)와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임

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제중심

학습 참여도(R2=.341)이었고,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변수까지 투입되었을 때의 총 설명력은 42.4%로 나타

났다. 

앞으로 문제중심학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의 임상수

행능력에 대해 결정변수로 나타난 문제중심학습에 대

한 참여도와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요인들을 반영

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환경적, 개인

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결정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기타 변인들을 파악하는 연구

를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 결과를 확장하는 연구를 제

언하는 바이다. 또한 간호학생의 문제중심학습에 대

한 참여도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변인에 대한 후속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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